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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어학습이 유아의 영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 성격, 부모요인을 통제한 전향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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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spective study on early English education and Korean children’s
English proficiency: 

When cognitive, personality and parental factors are controlled

Geunyoung Kim*, Yoo Ree Kim, Hyekyung Park, Ga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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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으나, 상당수 연구들은 통제집단의 부재, 관련변인 통제의 실패, 혹은 간이검사의 사용 등으로 인해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
했다. 본 연구는 8개월간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유아의 영어능력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서 
공식 언어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WIDA검사를 사용하여 개입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어능력치를 3회에 걸쳐 측정하
였다. 또 영어학습이 본격화 되기 이전의 아동의 한국어 능력, 지능, 성격변인,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 및 영어교육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제하여 영어학습만의 고유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차 검사를 완료한 39명의 유아들의 영어
능력을 분석한 결과, 개입집단은 수용언어 발달과 표현언어 발달에 있어 관련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통제집단 
유아에 비해 우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영어검사의 정답문항 수에 근거하였을 때에만 유의미하였으며, 집단간 질적
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 노출교육이라 하더라도 조기영어교육은 최소한 단기
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lthough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since 2000 on the impact of early English 
education, their interpretation is still not conclusive, due to their lack of control groups and failure to control for third
factors and use valid measurement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an English education 
program on young children's English proficiency after 8 months using the most well-known official English 
proficiency measure, the WIDA for kindergarteners. In addition, the children'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cognitive
abilities, personality, parents' SES, and parents' attitudinal variables before the education were measured and 
controll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tervention group performed better than the control group in both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even when all relevant factors were considered. This effect, however, was only found in the 
item-leve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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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령전 유아에게 언제, 어떻게 영어교육을 시켜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격렬한 논쟁

이 있었다. 정부차원에서도 2008년 영어 공교육 강화정
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
는 영어교육 시장 및 부모의 태도에도 큰 변화를 야기했

다. 현재 유치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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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지만, 영유아 영어교육은 이미 많은 부모들이 선택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교육 중 하나이다. 작년도 경향일
보 보도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비는 약 3조 2천억원으
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여기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과목은 대부분 영어로 조사된 바 있다.
그와 동시에, 조기영어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
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이후 영어능력 발달이나 기타 학

습능력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한 반면

[1,2], 별 다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존재한다[3,4]. 다만 기존 연
구들은 다양한 한계점이 있으며, 따라서 아직 명확한 결
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상
당수의 연구들은 영어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영어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집
단의 향상도는 진정한 처치의 효과인지, 혹은 연령증가
라는 일반적인 발달의 결과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제집단이 필요한데, 통제집단을 
확보한 연구들 역시 대부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선

할당 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엄밀한 무
선할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
만 무선할당이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집단간의 차이가 

처치가 아닌 다른 변인에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이를 최대한 통제하는 시도를 해야 할 텐데, 그
러한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에 더해,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프로그램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한 영어 능력을 소수의 전문가가 안면타

당도에 근거하여 제작한 간이검사, 혹은 발달수준에 맞
지 않는 검사도구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 
혹은 제2 외국어로 쓰는 같은 연령대의 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된 타당화된 공식 언어검사를 사용한 연구는 극소수

에 불과하다[5].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특정 영어프로그램에 노출된 유아와 그렇지 

않았던 유아간의 단기 영어능력 향상도의 차이를 유아의 

발달연령에 맞도록 제작된 영어능력 검사를 통해 측정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경제적, 동기적 선행변인들을 확
인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영어 프로그램의 

고유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영유아 외국어교육에 대한 논쟁

외국어 학습이 필요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어학, 심리학, 교육학 등 
관련 분야에서 약 100여 년 전부터 논쟁이 되었던 주제
다[6,7]. 특히 대부분의 국내 아동은 한국어를 먼저 학습
한 후, 영어는 이후에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제2언어를 학습시키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논쟁점이 되곤 하였다.
고전적으로 제 2외국어 습득에 있어 가장 많이 인용

되었던 가설은 소위 결정시기(critical period) 가설이다. 
이 가설은 대뇌성숙이 완성되는 사춘기 이전 시기가 언

어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임을 주장한다. 제 2외국어
의 학습 역시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며, 만약 제2외국어의 첫 노출이 사춘기 이후가 
된다면 언어학습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외국어로
써 영어 능숙도에 있어 유일한 예측변인은 미국 이주 연

령이었으며, 그 외의 동기, 교육기간 등의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8]. 
하지만 모든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지지하는 것은 아

니다.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청소년기 이후인 12세 이후에 네
덜란드어를 배우는 사람일수록 더 학습이 빠른 편이었으

며, 3-5세에 배운 사람들의 수행도가 가장 느렸다[9]. 유
사한 관점에서, 비록 어린 시절에 외국어에 노출된 아이
들이 평균적으로 언어수행이 가장 좋은 편이긴 하지만, 
성인 이후에 외국어를 처음 배워도 매우 유능한 언어구

사를 하는 사람들의 사례도 충분히 많이 발견된다[10]. 
이러한 결과들은 외국어 학습의 결정시기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확고한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제 2외국어 학습에 있어 결정시기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

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연령이 어릴수록 외국어 학습
에 유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법
칙’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언어발달의 어느 영역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학습을 하는 개인이 어느 환경에 놓
여 있느냐 등의 요소들에 의해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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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유아 영어교육의 효과와 관련변인

대부분의 심리학 및 교육학 연구가 그러하듯, 조기 영
어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보통 북미권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의 영어

능력의 향상도를 평가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
주하는 유아들이 접하는 환경, 즉 가정이나 대부분의 상
황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어렸을 때 영어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영어능력 발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

내 연구 결과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많

은 국내 논문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
로 전향적(prospective) 연구가 아닌 후향적(retrospective)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 학
령기 이전에 영어교육을 받았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

단을 구분하고, 이들의 영어능력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들에 따르면 일부 연구에서는 조
기 영어교육과 이후의 언어능력간의 정적인 상관이 나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 반면 일부 연구들은 오히
려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이 이후 언어창의성이 낮

다고 보고되기도 한다[4]. 다만 이러한 후향적 연구들은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그 

당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변인 등을 통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의 한계가 있다.
그 외, 특정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전-사후집

단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는 식으로 영어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도 많이 존재한다[11,12,13]. 이 경우 대부
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영어능력의 향상이 보고되는 편

이다. 다만 이 연구들 역시 통제집단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던가, 타당도가 의심되는 영어검사를 실시했다는 
점, 혹은 교육 노출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차이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
한 부분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매
우 다양한 사회, 경제적, 심리적 특성이 영유아의 영어능
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영어능력을 예측하는 요인들 중 기존 연구들

에 의해 가장 일관되게 제시되는 변인은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SES)에 따른 차이이다. 히스패닉 아동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장기종단 연구 결과들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영어 능력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14].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부모의 교육수준 역시 자녀의 외국어 

학습과 관련이 높은 변인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
를 둔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제2 외국어를 더 빨리 습득하는 편이다[14]. 이러한 사
회경제적 수준은 가족 간 심리적 변인을 매개해서 학습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교육기회를 제한함으로
써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정 내 부부간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또한 특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가구의 수입이 많고 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은 자녀의 사교육을 더 

일찍, 더 많이 시키는 편이며, 이는 특히 영어교육에서 
두드러진다[15].
부모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동기나 기대, 태도 역시 

아동의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태도
나 동기는 아동의 동기를 매개함으로써, 또는 사회경제
적 지위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일

찍, 더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들
의 자녀는 더 풍부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16].
사회경제적 변인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변인 역시 영

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기능, 예를 들어 지능이나 
실행기능 능력은 언어학습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대표적인 변인 중 하나이다. 퀘벡 주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IQ는 미래의 제 
2외국어 유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17]. 
모국어 능력 역시 외국어 학습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경
험적 연구에 따르면 모국어를 빨리 배운 아동일수록 외

국어 역시 빨리 배우는 편이다[18]. 
인지적, 언어적 능력 이외에도 성격 변인 역시 영어 

학습과 관련이 있다.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
면 외국어는 외향적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19], 그리고 잘 웃고 사회적인 아이일수록[20]잘 하는 
편이다. 즉 외향성과 개방성 성격, 혹은 이와 유사한 긍
정기질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수히 많기 때문

에 이를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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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영어교육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유아의 부모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지 오래이며, 또 관련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정
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설계가 된 경험적 

연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
거하여, 본 연구는 특정 영어프로그램이 학령 전 유아의 
단기간(약 8개월 후) 영어실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전
향적 연구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입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눈 후, 기존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관련변
인들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어로 영어
를 배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어능력검사(WIDA)
를 통해 조기 영어교육의 고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

동에 비해 8개월 후 수용언어발달 및 표현언어의 발달에 
있어 더 우수한 수행을 보일 것이다.
둘째, 이러한 수행도의 차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태도, 아동의 한국어능력, 인지능력, 그리고 성격의 
효과를 통제해도 유의미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연구참가자는 E사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영어 학습프
로그램을 2014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구매한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와 그들의 부모였다. 참가자 모집
은 E사에서 관리중인 판매리스트를 기반으로 부모에게 
1:1로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사는 약 4개월 간격으로 총 3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최초 검사에는 101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2차 검사 
시에는 87명(탈락률: 14%), 3차 검사에는 41명의 유아 
및 부모들이 참여하였다(탈락률: 53%). 1차에서 3차까
지 모든 검사에 참가하고, 결측치 없는 유효자료를 제공
한 참가자는 총 39명이었다. 최초 검사시 남아는 44명
(43.6%), 여아는 57명(56.4%)이었으며, 유아의 평균 연
령은 37.2개월이었다. 이중 만 2세 미만이 7명, 2-3세 45
명, 3-4세 32명, 4-5세 12명, 그리고 5-6세는 5명으로 분
포되었다. 
중간 탈락자와 최종검사까지 참여한 연구참가자 사이

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탈락률 

분석(attrition rat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탈락한 유아 

및 부모와 최종 검사까지 참여한 참여자 간에는 성격의 

성실성 변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탈락
자 평균: 3.38, 최종참여자 평균: 3.72. t(82)=2.65, p<.05), 
기타 모든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연구참여자를 ‘개입’집단과 ‘통제’집

단으로 나누었다. E사의 경우 자사 제품구매 고객을 대
상으로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놀이 프로
그램은 자사 제품을 활용하여 교구활동, 영어 놀이구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약 30-40분 정도로 주 
1회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놀이활동은 E사의 교재의 내
용을 ‘Actor’라 불리는 영어교사와 같이 구현하고 발음
해보는 언어노출 프로그램이다. 총 6개월 과정으로 교재
에 대한 노출을 진행하며, 회당 약 30분 정도이기 때문
에 몰입교육이라기 보다는 단순노출 활동에 가까운 가벼

운 수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제품구입뿐 아니

라 제품을 이용한 영어학습에 참가하는 경우이기 때문

에, ‘개입’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제품구입을 하였으
나 놀이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영어학습

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통제’집단
으로 정의하였다. 

1차 검사시 개입집단은 49명, 통제집단은 52명이었
다. 최종 3차 검사의 개입집단은 22명, 통제집단은 19명
으로 이루어져 있다. 3차까지 참가한 41명의 유아의 경
우 남아가 19명, 여아가 22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
령은 35.3개월이었다. 개입집단과 통제집단은 성 및 연
령에 있어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3.2 측정도구

3.2.1 유아의 영어능력

영어능력은 WIDA (World-Wide Instructional Design 
and Assessment) for kindergartener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WIDA는 미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동들의 영어
학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1년 표준화된 검사이다. 이 
도구는 현재 미국의 19개 주에서 영어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공식검사로 사용되고 있다[5].

WIDA는 구어능력과 문어능력의 두 가지 영역에서 
Level 1(entering)에서 Level 6(reaching)까지 6단계로 
능력치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
의 경우 문어능력에 대한 개입은 없기 때문에 구어능력

치만 측정하였다. 구어능력치는 수용언어(listening)와 
표현언어(speaking)의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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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1:1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질문과 채점방식
은 구조화된 매뉴얼에 따른다. 유아가 답변을 하는 즉시 
채점되며, 이 채점치의 결과에 따라 더 어려운 질문으로 
나아갈지 종료될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3.2.2 통제변인 I: 유아의 한국어능력

유아의 한국어 발달 정도는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척도(PRES: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RES는 수용
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정도를 3개월, 6개월 단위로 세분
화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검사 항목을 제시하는 방식이

며, 2003년 표준화된 도구이다. 검사는 1:1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용언어 45문항, 표현언어 45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특정 단계 문항에서 2개 이상 맞추지 못한 
경우 그 연령단계가 유아의 언어발달 연령으로 계산된다. 

3.2.3 통제변인 II: 유아의 인지능력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아용 다중지능발달평가척도

(KC-MIDAS)[21]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음악
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지능, 그리고 개인내지능 등 총 7개 지능영역의 69
문항으로 측정되며, 부모에 의해 5점 Likert척도로 평정
되는 방식을 취한다. 각 하위요인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음악지능 .84, 신체운동지능 .84, 논리수학지능 
.85, 공간지능 .81, 언어지능 .81, 대인지능 .84, 개인내지
능 .85이었다. 
각 지능요인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편으로 .50에

서 .80사이였다. 이러한 높은 상관은 특히 본 연구의 경
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변인간의 상관이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능은 
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다중지능능력’으로 합산하여 하
나의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3.2.4 통제변인 III: 유아의 성격

유아의 성격은 유아용 5요인 성격검사[22]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성격의 5요인 이론에 근거하
여 성실성(6문항), 정서적 안정성(5문항), 호감성(7문항), 
외향성(7문항), 개방성(6문항)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제
작된 총 31문항의 검사이다. 검사는 부모에 의해 평정되
며, 5점 Likert척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합치도 Cronbach’s alpha는 성실성 .99, 정서적 안
정성 .96, 호감성 .99, 외향성 .99, 개방성 .95로 매우 높

은 편이었다. 

3.2.5 통제변인 IV: 부모변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기대, 동기수준을 통제하
기 위해 설문을 통해 부모의 기초정보를 질문하였다. 첫
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에서 하까지 총 5단계
로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경제수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가정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대
학원졸-대졸-고졸-중졸 이하의 선택지 중 하나로 고르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제품에 대한 기대수준은 5
가지 질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E사의 본 제
품이 자녀의 영어(창의성, 사회성, 지능,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식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5문항을 
합해 부모의 태도변인으로 삼았다.

3.3 연구절차

연구자료는 검사와 설문지로 수집되었다. 먼저 검사 
전에 가정으로 설문조사지를 배포하였으며, 검사당일까
지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가지고 오도록 요청하였다. 
검사는 약 4개월 간격으로 총 3번(1차: 2014 5월, 2

차: 2014 9월, 3차: 2014년 1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부
모와 유아는 서울에 소재한 모 대학교의 연구실을 방문

하여 언어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한국어검사(PRES)와 
영어검사(WIDA)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와 3차 검사에
는 두 가지 검사 모두, 2차 검사에서는 영어검사만 실시
되었다. 
한국어 검사와 영어검사는 1:1 면접방식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를 위하여 10여명의 검사자를 모집하고, 검
사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각 검사자
들은 개인적으로 검사절차에 대한 학습을 받았으며, 이
를 개별적으로 숙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 1인당 
최소 2회, 회기당 1시간 이상 전문가와 타인 앞에서 이
를 시연하였으며, 연구자의 최종 승인 후 검사자로 활동
하게 되었다. 모든 검사자는 한국인 여성이었으며, 영어
능통자였다. 한국어 검사는 검사자가 직접 문항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어검사의 경우는 미리 미국인 
원어민에 의해 녹음된 검사문항을 검사당일 1:1로 재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사는 한국어 검사에 약 
20-30분, 영어검사에 약 20-3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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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주 독립변인은 유아 조기영어교육 

개입여부였다. 종속변인은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 영
어능력치였으며, WIDA 검사 점수에 근거하여 두 가지 
종속측정치를 산출하였다. 1) WIDA의 원 채점방식에 
근거하여 총 6개의 레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개입집
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 WIDA 검사 
세부문항의 정답여부를 계산하고, 이 정답 수에 있어 집
단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외 한국어능력, 인지능력, 성격변인, 부모변인은 

모두 통제변인으로 처리되었다.

4. 결과

4.1 변인의 기술통계

통제변인으로 삼은 각 변인들의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에서 나타났듯이 
한 변인 (언어지능)을 제외한 어느 통제변인에서도 개입
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추후의 모든 분석에서는 지능과 부모 기대
의 하위요인들은 합쳐져 각각 하나의 변인으로 분석되었

다. (방법 참조)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control variables
Treatment Control t

Korean
 1st Wavea 138% 133% .73
 3rd Wavea 136% 129% .91
Intelligence 3.37 3.02 1.69
 Musical 3.97 3.58 1.92
 Kinesthetic 3.98 3.89 .40
 Math/Logic 3.21 2.75 1.90
 Spatial 3.52 3.03 1.90
 Linguistic 3.32 2.82 2.36*
 Interpersonal 3.71 3.29 1.56
 Intrapersonal 3.32 2.99 1.52
Personality
 Conscientiousness 3.81 3.59 1.10
 Emotional Stability 3.49 3.45 .27
 Agreeableness 3.54 3.51 .12
 Extroversion 3.79 3.70 .50
 Openness 4.06 4.93 -1.04
Parental Factors
 SES 2.91 2.79 .66
 Education-Father 1.82 1.84 -.15
 Education-Mother 1.68 1.84 -1.08
 Expectation item1 1.73 1.79 -.38
 Expectation item2 2.45 2.42 .15
 Expectation item3 2.32 2.11 1.12
 Expectation item4 2.23 2.32 -.47
 Expectation item5 2.59 2.74 -.64
aLanguage age by biological age.  *p < .05.

4.2 개입여부에 따른 WIDA레벨 차이분석

총 6단계로 나누어진 영어능력 레벨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3(차
수: 1차, 2차, 3차)×2(개입여부: 개입, 통제) 반복측정 공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COVA)을 실시하였다. 
검사 차수는 집단 내, 개입여부는 집단 간 변인이었다. 1
차검사 시 한글능력치 백분율, 3차검사시 한글능력치 백
분율, 다중지능영역 측정치, 5개 5요인 성격 측정치, 부
와 모의 학력, 가계수준, 부모태도변인 등 총 12개 변인
은 공변인으로 투입되어 효과를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언어(listening skill)와 표현언어(speaking 

skill) 발달 어디에서도 개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용언어의 경우 개입집단의 평균레벨
은 1차 검사시 1.10, 2차 검사시 1.19, 3차 검사시 1.19
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1차 검사 수준 1.00, 2차 검사 
1.06, 3차 검사시 1.06이었다. 표현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개입집단의 평균레벨은 1, 2, 3차에 걸쳐 각각 1.05, 
1.24, 1.29였으며, 통제집단의 수치는 1.00, 1.06, 1.00이
었다. 이러한 수치에도 알 수 있듯이 절대 다수의 유아들
은 처음 검사 시 레벨 1(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었으
며, 8개월 후 3차 검사를 실시한 후에도 여전히 레벨 1
에 머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용언어 발달의 경우 1
차 검사시 1명을 제외한 모든 유아가 레벨 1이었다. 2차 
검사의 경우 유효검사수 87명 중 81명(93%)이 여전히 
레벨 1이었으며, 3차 검사에도 44명중 41명(93%)의 유
아들이 여전히 레벨 1에 머물고 있었다. 표현언어 발달 
역시 비슷한 수치로, 1차 검사시 99%, 2차 93%, 3차 
93%의 유아가 레벨 1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듯 대부분
의 유아들이 8개월 후에도 레벨 상승이 없었던 관계로, 
통제집단과 개입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F(1, 24)=1.328, η2=.052, p=.261). 
또한 검사시기와 개입여부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

지 않았다(F(2, 48)=.855, η2=.034, p=.364).

Table 2. English proficiency score by group
Listning Speaking

M SD adjM M SD adjM
1st 
treatment 2.43 4.45 2.55 0.52 1.37 0.68
control 1.39 2.66 1.32 0.39 0.98 0.21
2nd
treatment 4.81 5.99 5.10 1.62 1.99 1.68
control 1.83 4.25 1.58 0.50 1.10 0.43
3rd
treatment 6.38 5.78 6.41 2.14 2.22 2.18
control 1.78 2.84 1.84 0.50 0.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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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입여부에 따른 WIDA검사 정답수 분석

첫 번째 분석 결과 WIDA검사에서 제시하는 레벨에 
따른 분석은 대부분의 유아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관

계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고자, 레벨이 아닌 검사의 정답문항수를 계산하여 
이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Table 2]는 1, 2, 
3차에 모두 참가한 아동들의 영어검사의 정답문항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수용언어 발달에 대해 3(1차, 2차, 3차)×2(개입, 

통제) 반복측정 공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COVA)
을 실시하였다. 오차분산 동일성 가정(homogeneity of 
error variances)은 위배되지 않았으며(p=.495), 통제변
인들과 독립변인 간 어떠한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

다. 즉 공변량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정인 회귀기울
기간 동일성 가정(homogeneity of regression slopes)은 
위배되지 않았다. 
검증결과 수용언어 발달에 있어 개입여부와 검사시기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48)=5.823, η
2=.195, p<.01). [Figure 1]에서 드러나듯, 개입집단은 통
제집단에 비해 수용언어 발달의 향상도가 더욱 가파른 

편이었다.

Fig. 1. Estimated means of English listening skill 
scores by treatment group

표현언어 발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3(1차, 2차, 
3차)×2(개입, 통제) 반복측정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2]). 오차분산 동일성 가정(p=.502) 및 회귀기울
기간 동일성 가정은 위배되지 않았다. 표현언어에 있어
서도 개입여부와 검사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미하였다(F(2, 48)=7.019, η2=.226, p<.01). 역시 개입집
단의 향상도가 통제집단에 비해 더 두드러졌다.

Fig. 2. Estimated means of English speaking skill 
scores by treatment group

가설검증 분석을 종합하면, 다양한 통제변인들의 효
과를 통제한 후 개입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영어능력 향상

도를 알아본 결과, 개입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더 두드
러진 영어능력 향상도를 보였다. 개입집단은 2차 시기에
서 이미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향상도를 보

였으며, 이 차이는 3차 시기에 갈수록 더욱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WIDA검사의 항목별 정답 수에서만 
유의미하였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8개월간의 개입 이후
에도 여전히 가장 낮은 레벨에 머물고 있었다.

4.4 추가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3회에 걸친 검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단간의 향상도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

정 공변량분석을 활용하였다. 공변량분석 결과 제시된 
집단 간 평균수행도는 대체로 1차함수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3차 검사의 점수를 기준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투입된 변인들의 분
산팽창계수(VIF)는 1.2에서 6.5사이였으며 공차한계치
(Tolerance)는 .2에서 .8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
지 않았다.

1단계에 한글 및 1, 2차 영어검사 점수, 2단계에 유아 
인지능력 점수, 3단계에 성격 변인 점수, 4단계에 부모
변인을 투입하고, 최종 5단계에 개입여부를 가변인
(dummy variable)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수용언어(β=0.29, t=3.25, p<.01)및 
표현언어 발달(β=0.25, t=2.49, p<.05)에 있어 개입여부
는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수용언어의 경우 개
입 여부는 다른 모든 변인이 투입된 후에도 약 4.9%의 
변량을, 그리고 표현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약 3.5%의 변
량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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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연
구들은 통제집단이 부재했던가, 관련변인의 효과를 통제
하지 않았던가, 간이검사를 이용하여 효과검증을 하는 
등 연구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입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가지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영어 학습을 받기 
이전의 관련변인을 측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영어교육의 

순수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동일
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영어노

출 학습을 실시한 집단 및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개입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유사집단을 대상
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훨씬 큰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집단
간 차이를 감소시켜 검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유도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본 연구의 결과 조기 영어학습은 최소한 단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입집단의 경우 통제
집단에 비해서 영어 수용능력과 표현능력 발달이 모두 

가파른 편이었다. 이러한 효과는 부모변인, 아동의 인지
변인, 그리고 성격변인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여
전히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개입집단에게 실시한 영
어교육이 몰입교육이라기 보다는 단순 노출교육에 가깝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조기 영어교육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첫째, 본 연구의 결과가 약 8개월간의 개입효
과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 언어학습의 효
과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꼭 장기간 효과를 담보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학습과 마찬가지로, 영어
학습 효과는 보통 지수함수(exponential curve)를 따라 
초기에는 급격하게,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한다[23]. 
본 연구에 참가한 영아들은 모두 영어학습의 초기에 해

당되며, 또 언어학습이 유리한 어린 연령대이다. 이러한 
시기의 조기 교육은 단기간에도 집단간 차이를 두드러지

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초기 효과들은 영어학
습이 진행되고 아이들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복

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WIDA검사의 문항정답수를 근
거로 분석할 경우 개입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가 드러

났다. 하지만 원 척도의 단계인 총 6가지 레벨을 근거로 
분석할 경우 두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
의 아이들은 개입 후에도 여전히 가장 낮은 1단계에 머
물러 있었다. 사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
아가, 일주일에 30분 정도 영어를 8개월간 배운다고 질
적인 레벨이 변하는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은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검사의 종
류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었
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꼭 ‘유의미한 실질적 차이’를 말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부모 및 아동의 관련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개입의 효

과가 유의미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서 측정하지 않았던 다른 변인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유아의 영
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가능한 충실히 통제하

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무선할당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에서 제 3의 변인이 집단간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본 연구의 주제가 엄밀한 무선
할당이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관련변인을 찾아 이를 통제하는 연구를 축적

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적 검증력

의 부족으로 인해 유의미한 관련성을 드러내진 못하였지

만, 미세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집단간 차이가 연쇄효과
를 일으키면서 궁극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두드러지게 만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가
능성 때문에 다중지능을 단일 변인으로 측정하여 분석하

였다. 그런데 Table 1에서 드러났듯이 개입집단과 통제
집단은 다중지능 중 언어지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개입집단의 유아들은 영어학습이 
본격화 되기 이전에도 통제집단의 유아에 비해 언어지능

이 더 우수한 편이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처음부터 언어지능이 높은 아이들일
수록 그들의 언어 잠재성을 부모 앞에서 보여줄 기회가 

더 많게 되고, 이는 부모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영어학
습에 개입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언어지능, 
부모의 태도, 영어학습 개입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
어능력이 순차적 매개모형으로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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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적은 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 가능성을 검

증해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가능성은 아직 매우 잠
정적이지만, 이와 같은 가능성은 실제 인간발달에 있어 
빈번히 일어나는 경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를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

는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첫
째, 본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경
제적 지위를 묻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보고는 보
고 편향의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기준의 차이, 혹은 동
기의 차이에 따른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다 타당
한 측정을 위해서는 부모보고뿐 아닌 다른 객관적 지표

나 검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한글검사
와 영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미 이러한 검사에 따른 
유아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다

른 개인 검사를 추가할 수가 없었다. 추후 이 아이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다면 다양한 1:1 개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렇게 된다면 부모 보고로 인
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본 연

구의 최종 3차 검사의 참여자는 2차 검사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그 이유로, 첫째는 3차 검사가 12월의 겨울
철에 실시된 관계로 많은 유아들이 건강문제를 호소했으

며, 둘째, 3차 검사에서는 이미 1, 2차시에 실시되었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도 

큰 유인가가 없었다. 앞으로 관련 종단연구를 다시 설계
한다면 가장 유인가가 높은 검사를 마지막에 측정함으로

써 탈락율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탈락률이 높았다는 것은 분석에 있어

서도 한계로 작용하였다. 표본수가 적음으로 인한 검증
력의 하락이 있었으며, 가능한 통계분석의 선택에 있어
서도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공변량
분석과 회귀분석을 병행하였다. 공변량분석의 경우 많은 
통계적 가정들(예, 오차분산 동일성, 회귀기울기 동일성 
등)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가정에 
위배되는 변인들은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바로 그 
이유에서 지능의 효과를 각 요인단위에서 분석할 수 없

는 약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변량분석의 
가정에 영향을 덜 받는 기법(예, 다층모형분석)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보통 이러한 기법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서는 최소 60에서 100정도의 표본수가 필요하다는 문제
가 있다[24].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기

존 연구들에서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조기 영어교육의 

고유의 효과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단순노출교육의 단기적 효과를 검증하

였으며, 특히 영어능력치와 관련이 높은 각종 심리, 사회
적 변수들을 개입 이전에 통제하였다는 점, 그리고 공식
적 영어검사를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는 점에

서 기존에 발표된 많은 연구들의 한계점들을 극복했으

며, 이는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학계의 담론 및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부

모들의 의사결정에 나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한지, 언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에

서 수행된 연구는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
던지 간에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며, 그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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